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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KT노사는 5월 7일(금), SH공사, 장애인고용공단, aT와 협업하여 서울임대보호주택 무연고독거노인 200가구에 카네이션 꽃바구니 및 혈압계 세트로 구성된 선물을 댁내 배송했다. ��이는 UCC 회원사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화원이 협업하여 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카네이션 꽃바구니 세트를 가가호호 전달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펼치기 위함이다. ��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은 이날 덕담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전달함으로써 외로움과 코로나19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독거 노인들께 따뜻한 온기를 선사했다.��최장복 위원장은 “평소 이웃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은 독거 어르신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한다”고 밝힌 뒤 “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KT노사와 UCC는 지속적으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약속했다. ��국공립 병원 선별진료소 의료진 위로 방문도, 건강팩 전달 통해 위로 및 응원��오후 3시에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대전시 의료진 위로 방문이 이어졌다. 최장복 위원장은 대전시장 집무실에서 대전시 의료기관 관련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600여 의료진을 위한 건강팩 등 물품을 증정했다. ��대전시는 현재 클럽, 노래연습장 등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N차 감염으로 이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다.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최장복 위원장은 "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되어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도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”며 “무엇보다 의료진 자신의 건강도 잘 챙겨가며 일해주시길 부탁 드린다”고 전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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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가정의 달’ 맞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�UCC ESG 노사공동 ‘사랑의 꽃 바구니’ 전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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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5월 7일(금)








